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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대 대한변협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  당선

-유권자 9,025명 참가…투표율 58%
-총 투표수의 35.8%… 3216표 획득 

하창우�(61·사법연수원� 15기�)� 변호사가� 제48대� 대한변호사협회장에� 당선

되었다�.� 전국� 1만5500여명� 변호사� 유권자들의� 표심은� 전관� 출신도�,� 대형로

펌� 출신도� 아닌� 순수� 재야� 출신에게로� 향했다�.� 이로써� 현� 위철환� 협회장에� 

이어� 순수� 재야� 출신인� 보통� 변호사가� 다시� 협회장에� 선출됐고�,� 이진강� 협

회장� 이후� 6년만에� 서울지방변호사회장� 출신이� 다시� 협회장� 자리를� 되찾았다�.

지난� 1월� 12일� 치러진� 제48대� 대한변호사협회장� 선거에서� 하� 후보는� 총� 

유효투표수� 8992표�(무효� 33표� 제외�)� 중� 3216표�(35�.8�%�)를� 득표해� 당선을� 확

정했다�.� 하� 당선자는� 다음달� 23일로� 예정된� 대한변협� 정기총회에서� 정식으

로� 취임해� 임기를� 시작한다�.

지난� 1월� 9일� 실시된� 사전투표와� 이날� 본투표에서� 당선자가� 확정해짐에� 

따라� 19일로� 예정돼� 있던� 결선투표는� 실시되지� 않았다�.� 변협회장� 선거� 결선

투표는� 1차� 투표� 결과� 유효투표수의� 3분의� 1� 이상을� 득표한� 후보가� 없을� 경

우� 득표� 순위� 1�,� 2위� 후보를� 대상으로� 치러진다�.

하창우� 당선자와� 막판까지� 접전을� 벌인� 소순무�(64 기�)� 후보와� 박영수�(63
 기�)� 후보는� 각각� 2601표�(28�.9�%�)와� 2572표�(28�.6�%�)를� 얻어� 600여표� 차이로� 

고배를� 마셨다�.� 차철순�(63 기�)� 후보는� 603표�(6�.7�%�)를� 얻는데� 그쳤다�.

변호사� 업계에서는� 하창우� 후보가� 당선한� 이유가� 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

하는� 청년변호사들이� 자신들의� 주장에� 동조하는� 하� 후보와� 소순무� 후보� 중� 

하창우� 후보에게� 표를� 몰아줬고�,� 로스쿨� 출신� 변호사들은� 사시폐지를� 주장

한� 박영수� 후보를� 지지했기�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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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창우� 당선자는� 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변협회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

려운� 일인지� 알게� 됐다 며  모든 변호사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� 있도록

노력해� 화합과� 융화가� 될� 수� 있도록� 하겠다 고 말했다�. 또  사법시험은 꼭� 

존치� 시키겠다 며 공약 실천 의지를 내보였다�. 하창우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

서� �(1�)사법시험� 200명�,� 변호사시험� 800명으로� 변호사� 배출� 수� 제한�,� �(2�)� 변
협내에� 사법시험� 존치를� 위한� 태스크포스�(�T�F�)� 설치�,� �(3�)� 합의부사건에� 변호

사� 필수주의� 도입�,� �(4�)� 대법관출신� 변호사의� 개업금지�,� �(5�)� 검사평가제� 도입� 

등을� 주요� 공약으로� 내걸었다�.

경남� 남해� 출신인� 하� 당선자는� 부산� 경남고와� 서울대� 법대를� 졸업했으며� 

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� 대한변협� 공보이사�,� 서울변회� 총무이사� 등을� 역임해� 

변호사단체� 회무에� 밝으며� 강력한� 정책� 추진력을� 가졌다는� 평을� 받고� 있다�.� 

그는� 2011년� 1월� 서울지방변호사회� 추천� 대한변협회장� 후보� 선거에서� 신영

무� 전� 협회장에� 패배해� 분루를� 삼켰고�,� 지난� 협회장� 선거에서는� 김현� 변호

사와� 후보를� 단일화하기로� 약속하고� 출마를� 포기했다�.

한편� 이번� 선거는� 전국� 1만5544명의� 유권자� 중� 9025명이� 참가해� 58�%의� 

투표율을� 기록했다�.� 제주가� 80�%로� 가장� 높았고� 충북� 79�.3�%�,� 울산� 75�.0�%�,� 
강원� 72�.9�%� 등� 지방변호사들의� 투표율이� 높았다�.� 반면� 회원� 수가� 상대적으

로� 많은� 인천이� 51�.4�%로� 가장� 낮은� 투표율을� 기록했고�,� 회원� 수가� 가장� 많

은� 서울의� 투표율도� 55�.4�%에� 머물렀다

� (법률신문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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